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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조직변경 및 합병) 법무법인 채율

1. 합병으로 인해 하나의 협동조합에 수 개의 근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차별이라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통합하는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조직이었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협동조합기본법」제56조).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협동조합(이하 ‘합병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은 합병되는 협동조합 또는 회사(이하 ‘기
존 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
던 모든 권리의무, 소송절차 등을 수계받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역시 승계
하게 됩니다.

기존 협동조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합병 후 존속·설립된 협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임금이
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무년수도 합
병과 무관하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합병 후 단일 사업장 내에 정년, 급여기준 등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병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상의 지위가 합병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이나 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98 판
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
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의 협동조합 내에 정년, 급여기준 등 여러 개의 근로조건이 존재한다 하더
라도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차별이라 할 수 없
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 근
로개선정책과 – 5757,  2014. 10. 20).

합병된 협동조합의 근로기준


